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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스트랄렌 번역 콜레기움>은 번역하는 법을 배우는 곳도 아니고 번역 일을 맡길 수 있는 
곳도 아닙니다. 오직 번역을 할뿐입니다. 그것도 매우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번역작업을 할 
수 있는 곳입니다. 문학작품의 번역계약을 맺은 전 세계의 번역가들이 스트랄렌을 방문하여 
다양한 자료를 이용하고 동료와 만나며 함께 작업하는 가운데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
교환합니다. 
 
처음에는 소박한 비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. 문학번역가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만들자는 
것이었습니다. 어느 한 국경도시에 세계시민적 교류와 대화가 가능하며 작업에만 몰두할 수 
있는 장소를 만들어보자는, 즉 다양한 문자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집을 짓자는 꿈이었던 
것입니다. 
 
실현가능성을 면밀히 타진한 지 35년 만에 그 비전은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. 1978년, 
라인강 하류 지방의 스트랄렌이라는 도시에 <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스트랄렌 유럽 
번역가콜레기움>이 창설된 것입니다. 초기에는 사무엘 베케트, 하인리히 뵐, 막스 프리시가 
우리 콜레기움의 후원자였습니다. <유럽번역가콜레기움 스트랄렌>은  문학 및 인문서 
번역가를 위한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작업센터입니다. 
 
 1978년 이후에도 우리 콜레기움은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. 그 동안 2500 평방미터가 
넘는 면적의 건물 안에 도서관과 회의실과 두 개의 주방 이외에도 30 개의 방이 구비되어 
세계 각국에서 온 번역가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 
 
콜레기움의 심장부는 바로 110000 권의 도서를 갖춘 도서관입니다. 그 중에 25000 권은  
275개국어 및 방언(아프리카 어부터 줄루 어에 이르기까지)으로 써진 사전 및 
참고자료이며, 60000 권은 전세계 문학작품의 원본과 번역본입니다. 또한 25000 권의 
교양서도 소장되어 있습니다. 이로써 우리 콜레기움은 문학 및 교양서 번역가를 위한 세계 
최대의특별 도서관입니다. 
 
콜레기움은 번역가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40대의 첨단 컴퓨터와 외국어 용 
키보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일년 365일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 WLAN/WiFi  시설을 통해 
인터넷에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. 
 
매년 전세계에서 약 750 명의 번역가가 스트랄렌을 방문하며 16000권이 넘는 도서의 
번역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. 
 
스트랄렌은 네덜란드와 가까운 국경지역에 위치한 아주 아늑한 독일 소도시입니다. 꽃과 
채소경작지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스트랄렌은 „꽃의 도시“라고 불립니다. 독일의 그 어떤 
다른 지역에도 볼 수 없는 꽃과 채소 시장이 번성했기 때문입니다.  
 
 
주소: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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